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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food in tourism has increased, tourists’ food consumption should 

be shed light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differences on traveler’s 

usage of restaurant information sources, the importance of restaurant selection 

attributes, and trip characteristics based on previous destination experience and 

pre-planning restaurant before departure. A total of 339 persons who had travel 

experience in the last 6 months participated through on-line survey. One-way ANOVA 

was us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among four groups (G1; Tourists who had 

pre-destination experience and pre-planning restaurant, G2; Tourist who had 

pre-destination experience, but didn't have pre-planning restaurant, G3; Tourist who 

didn't have pre-destination experience, but had pre-planning restaurant, G4; Tourist 

who didn't have pre-destination experience and pre-planning restaurant). The results 

showed travelers who pre-planned restaurant choice spent more travel and dining-out 

expenses and tended to search information using prior experience and words from 

friend/family, while travelers who did not plan restaurant choice before departure tended 

to use signboard to search restaurants during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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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2년 12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

년 국내여행객들의 방문지 활동 및 목적은 숙박 여행객의 경우 ‘자연 및 풍경감

상’(30.1%), ‘휴식/휴양’(19.0%), ‘음식관광/지역맛집’(15.6%) 등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당일 여행객의 경우 ‘자연 및 풍경감상’(31.9%), ‘음식관광/지역맛

집’(20.8%), ‘휴식/휴양’(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2012). 여행경

비는 당일여행과 숙박여행 모두 ‘식/음료비’가 여행 경비 중 각각 33.0%, 4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2010년에 비해 당일여행의 경우 7.2% 상승한 

결과이며, 특히 숙박여행의 경우 2010년에는 단체여행비와 교통비에 이어 3위에 

그치던 외식비가 2011년에는 25.4% 상승하여 지출 항목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2012). 관광지 음식은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들 가운데 관

광객들이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주요한 활동인 동시에 여행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매력요소이며(Quan & Wang, 2004), 음식을 구매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

해 관광 경험 수준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정호균․김영태․최규환, 2012). 관광객

들은 관광지 음식점을 방문하기 이전에 음식 안전성, 음식의 위해성 등 음식과 관

련된 지각된 위험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지각된 위험은 관광음식 구매의도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Larsen, Brun, Øgaard, & Selstad, 2007), 관

광지 음식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정보 탐색, 과거 구매 경험과 지식, 주변의 광범위

한 정보 등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다(Mitchell, 1999). 특히, 음식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경험재로서 직접 소비하기 전까지는 음식의 속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 경험과 사전 정보 탐색은 음식 구매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거 관광객들과 달리 최근 관광객의 관광 활동은 새로움, 즐거움과 재미 

등의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구매상황으로 사전 계획을 따르지 않는 비계획 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ewart & Vogt, 1999; 김윤희․

황영현, 2009). 특히, 관광지 음식의 경우 흥미로운 경험, 일상생활로부터의 회

피, 심미적 경험, 감각적 요인등과 같은 동기적 요인(Kim, Eves, & Scales, 

2009), 일상생활에서의 음식 소비와 구별되어지는 체험(peak experience) 

(Quan & Wang, 2004)과 새로운 자극과 같은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

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k, Lumbersa, Eves, & Chang, 

2011). 따라서 관광지 음식 구매에 대한 관광객들의 새로움과 즐거움 추구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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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지 음식에 대한 비계획 행동을 초래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관광지에서 음

식 상품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관광지 음식점의 구매의사결정에 대

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강종헌·고범석 (2007)은 국내 관광객의 관

광지 음식점에서 인식한 서비스 품질과 지각된 희생 및 가치가 관광지 음식점의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전효진(2012)은 

관광지 음식점 메뉴의 요인 중 본질적(음식의 맛, 색상, 영양 등), 외형적(위생, 

메뉴의 다양성, 가격 등), 서비스 요인(종사원의 권유, 동행인의 권유 등)은 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광지 음식점 선택에 있어서 이전 경

험과 사전 정보탐색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광을 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지 구매 선택의 주요 

영향 요인 중에서 이전 경험과 여행 계획 여부가 여행 중 음식점 선택에 미치는 영

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행지 이전 방문경험과 음식

점 선택에 대한 출발 전 계획(계획과 비계획 여행자)이 여행 중 음식점 선택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전 방문 경험과 출발 전 음식점 선택에 대한 

계획 여부가 여행 특성, 여행 지출 비용, 정보 원천 이용도, 음식점 선택 속성, 음

식점 방문 동기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관광지 정보 탐색 행동

관광객의 구매 행동은 방문경험, 사전지식, 이미지, 친숙도와 체류기간, 동반자 

수, 거주지-목적지 이동시간, 여행 경비와 같은 여행 특성 등의 다양한 선행변수에 

의해 설명되었으며(Chen & Kerstetter, 1999; Pizam & Mansfeld, 1999; 

김윤희․황영현, 2009), 관광객들의 여행지에 대한 이전 방문경험과 많은 사전 

지식(정보 탐색의 양)은 친숙도를 증가시켜 관광정보탐색 행동과 관광 구매 행동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a & Perks, 2005). 또한 이전 방문 경험이 

많을수록 관광지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Crompton, 1992; Weaver, 

Weber, & McCleary, 2007), 반면 이전 경험보다는 사전 지식의 양이 친숙도 

형성에 더 유의하게 영향을 주어 관광 구매 행동 의도를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aloglu, 2001). 또한 여행지 방문 횟수는 여행 정보탐색 행동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데(Snepenger, Houser, & Snepenger, 1990), 첫 방문 관광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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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문 관광객보다 더 많은 지각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정보를 탐

색하며(Fuchs & Reichel, 2011), 첫 방문 관광객은 프로모션, 브로슈어, 관광

가이드, 광고 등의 정보를 선호하지만, 재방문 관광객은 이전 방문 경험, 지인 추

천 , 친숙도, 책과 영화, 입소문 등에 의존하여 정보를 얻는 경향이 높았다(Fuchs 

& Reichel, 2011; Kerstetter & Cho, 2004; Perdue, 2001). 

더욱이 관광 정보 탐색은 관광 활동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 의사 결정 및 계획 행동과의 관계를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Hyde, 2008; Pan & Fesenmaier, 2006; Quintal, Lee, & Soutar, 

2010; Money, & Crotts, 2003), 관광 정보 탐색은 여행자들의 구매 의사 결

정 특히, 관광지에 대한 지각, 태도, 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midt & Spreng, 1996; 정철․이준남, 2010). 관광객들은 정보탐색을 토

대로 관광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익한 정보는 여행기간 연장 

및 여행 경비 등 여행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Vogt & 

Fesenmaier, 1998), 최근에는 관광객의 능동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하는 경향

이 증가되면서 관광지에 대한 사전 정보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되고 있다.

관광객들은 여행 전 혹은 여행 중에 주로 가족이나 친구, 목적지 전문 서적, 미

디어, 여행 컨설턴트 등의 외부 정보원천을 사용하며(Bieger & Lasser, 2004; 

Fodness & Murray, 1997; Gursoy & Umbriet, 2004; Money & Crotts, 

2003, Pearce & Schott, 2005), 최근에는 인터넷과 핸드폰 그리고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와 각종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증대로 관광지에서 핸드폰과 GIS를 이

용한 정보원천에 대한 관심과 사용빈도가 증대되고 있다(Bai, Hub, Elsworth, 

& Countryman, 2005). 

특히 관광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음식점 선택은 지각된 위험과 구매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른 관광 상품에 비해 더 높은 편이고, 직접 소비하기 전까지는 평가

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Cohen & Avieli, 2004; Schiffman & Kanuk, 

2007), 관광객들은 지각된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관광 정보를 탐색하

고(Vogt & Fesenmaier, 1998; Quitntal et al., 2010), 특히 자신이 익숙하

지 않은 메뉴나 충분하지 않은 관광 목적지의 음식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Lee, Kim, & Kim, 2006), 혹은 가족 여행 중 의사 결정자가 제한된 양의 정

보를 가지고 식사 장소와 메뉴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개인이 아닌 가족 모두를 고

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광지에서의 음식 구매행동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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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외국 관광객의 경우, 미슐랭 스타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음

식점 가이드북의 정보를 신뢰하고 이를 음식점 평가 및 최종 방문 결정시 이용하

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광객들을 위한 음식점 가이드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Brown(2007)은 관광객들은 여행지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북

을 사용하며, 가이드북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구조화, 표준화되어 

있으며 관광지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북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미슐랭(Michelin)과 같은 가이드북에는 레스토랑, 호텔, 관광

지 등의 전화번호, 오픈시간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정보는 관광

객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여행지에서의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Bhattacharyya(1997)은 인도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

문을 실시한 결과, 서양 문화권 관광객은 가이드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레스토

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지 음식에 대한 친밀감 및 이전 경험 여부에 따른 지각된 위험은 관광

객의 정보 탐색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정보 부족은 위험을 지각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Kim, Lee, & Cho, 2010), 일반 음식점 가이드북과 달리 관광

객들을 위한 음식점 가이드북은 관광객들의 국적과 문화를 고려한 메뉴 및 음식의 

속성, 서비스, 분위기 및 실내장식, 가격, 접근성 등의 평가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광객들의 관광지 음식에 대한 지각된 위험 및 구매의 불확실성을 줄

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지에서의 음식 선택 및 

소비와 정보 탐색 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계획의 정도에 따른 관광 구매 행동

여행 계획은 여행 기간, 목적지까지의 거리, 여행의 목적, 첫 방문 혹은 재방문 

유무, 계획에 대한 선호 그리고 목적지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Gitelson & 

Crompton, 1983; Johns & Gyimothy, 2002; Lo, Cheung, & Law, 

2002). 여행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 동반자 수, 여행 기간, 개인 여

행, 배낭 여행 혹은 단체 여행 등의 여행 스타일과 같은 여행 특성과 여행자의 나

이, 새로움 추구 등 동기부여와 같은 개인적 특성 등이 있다(Hyde, 2008; 정호

균 외 2012). 동반자 수가 많을수록 이동성의 제한을 가져오며, 가족 모두를 고려

해야 하기 때문에 비계획 행동을 할 확률은 낮아지고(March & Woodside, 

2005), 단체 혹은 배낭 여행객들보다는 개별 관광객들이 숙박 예약을 통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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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획하고자 하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 좀 더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행 계획

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nepenger, 1987).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행객 

일수록(Gibson & Yiannakis, 2002),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여행객일수록

(Elsrud, 2001; Hyde & Lawson, 2003) 좀 더 구체적으로 여행 계획을 수립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yde(2008)에 따르면 여행 기간과 새로움 추구여부

는 여행 계획 수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여행 계획에는 여행 책자와 

여행사를 통해 정보를 탐색한 관광객일수록 여행 계획 수립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계획된 행동과 반대 개념으로, 최근 관광객들은 이전 관광객들과는 달리 관광지

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상황, 개인

적 특성, 여행 특성에 따라서 비계획적인 구매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Mitchell 

& Walsh(2004)은 소비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소비자들은 서비스 및 상품 등의 

선택의 순간에 제공되는 폭넓은 기회로 인해 혼동을 일으켜 무계획 구매행동을 보

일 수 있고, 상황 특성의 관점에서는 구매지점 전시 혹은 점포 내의 물건 배치 등

의 프로모션이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관광객의 외식행동은 계획과는 다른 비계획 외식행동의 발생 빈도가 더 높

으며, 숙박지와 음식점 간의 시간적 및 거리적 근접성이 계획하지 않은 구매를 유

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계획 행동은 계획대로 일정하게 유지되

기 보다는 상황적 특성에 맞추어 변화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레스토랑 전면부

에 음식모형 전시나, 가격표시, 독특한 디자인 등과 같은 것에 의해 계획에 없었던 

음식 구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호균․미야기 케이나, 2012). 또한 정

호균 외(2012)는 관광객의 비계획 외식 행동을 여행 도중 사전 계획에 없었던 다

른 음식의 구매 또는 계획된 음식의 미경험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점포 디스플

레이, 시간적 여유, 과거 경험의 좋은 기억, 선호하는 맛/건강, 여행 동반자 선호 

등의 요인들이 비계획 외식 행동을 촉진하는데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3. 음식점 선택속성 및 방문 동기에 관한 연구

음식점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관광지에

서의 음식점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Law, To, & 

Goh(2008)은 홍콩을 방문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지에서의 음식점 선택속성

을 분석하여 크게 5가지의 속성을 도출하였으며, 음식과 음료(다양성, 양,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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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서비스(스피드, 제공자의 태도, 시간), 가격, 분위기(편안함, 위생, 위치, 

인테리어), 매력성(이미지, 새로운 경험, 주변인의 추천, 광고) 등을 관광지에서의 

음식점 선택속성으로 도출하였다. 음식점 방문 동기는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졌으

며 특별한 음식을 즐기기 위해, 식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해, 집에서 조리하는 것보

다 저렴 혹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격/할인 등의 행사, 편안함, 가까운 거리, 

주변인의 추천 등이 주요 동기로 나타났다(윤태환, 2005; Moschis, Curasi, & 

Bellenger, 2003; Pearce & Lee, 2005). 이에 비해 관광지에서의 음식점 방

문동기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며 최근 호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호주 

음식 구매 동기의 경우 관광객들은 흥미로운 경험, 일상으로부터의 회피, 건강 걱

정, 지식의 습득, 심미적 경험, 감각적 호소, 물리적 환경 동기요인으로 인해 관광

지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09). 또한 관광지에서

는 특별한 음식을 즐기거나 여행지의 특별한 분위기나 새로운 경험 및 일상 탈출, 

휴식 등이 관광지 음식점을 주로 방문하는 동기로 보고되었는데, Mak et 

al.(2011)은 관광객들의 지역 음식 소비에 문화/지역적 영향,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 상징적, 필수적, 심미적 동기요인, 음식 특성, 과거 경험/노출효과가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I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설문조사 및 설문문항 개발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 기관의 온라인 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다년간 패널 확보를 하고 있으며 조사 패널의 본인 및 

실명 확인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며, 설문 참여자 중 무작위 20%를 선정하여 신

뢰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리서치 전문기관을 선정하였다. 마케팅 연구조

사 기업의 설문 패널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들에게 최근 6개

월 동안 국내 여행과 패키지여행 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최근 6개

월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왔고 패키지여행이 아닌 개별여행을 다녀온 패널에게만 

온라인 설문 주소를 보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3주간 온라인상

에 포스팅되었으며, 두 번째 주에 follow up 이메일로 설문참여를 독려하였다. 총 

1512명의 설문패널에게 이메일이 전달되었고 최종35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중 비즈니즈 여행객을 제외한 총 339 명의 데이터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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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여행 관련 특성(여행 목적, 여행 기간 중 

방문한 (관광)장소의 수, 여행 기간, 여행 계획기간, 여행 기간 중 식사 횟수, 여

행 동반인 수, 18세 미만 동반인 수, 총 여행 경비, 외식 경비), 여행 기간 중 음

식점 탐색을 위해 이용하는 정보원천, 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음식점 선택속성 중

요도, 여행 기간 중 음식점을 방문하는 동기 등이 포함되었다. 음식점 정보원천 이

용도는“나는 여행 기간 중 ________를 통하여 음식점 정보를 얻는다” 문항에 리커

트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여행 중 음

식점 정보원천 항목은 선행연구(Bieger & Lasser,2004; Pearce & Schott, 

2005)를 바탕으로 과거 방문 경험, 친구/친지, TV/라디오, 신문/잡지, 관광책자, 

관광지 전단지, 현지주민, 간판을 도출하였으며 Gursoy & Umbriet (2004)와 

Money & Crotts(2003)의 연구에서 제시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여부를 반영하

여 네비게이션, 핸드폰을 연결한 인터넷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였다. 음식점 선택 

속성 중요도는 관광객이 음식점 선택시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정의하고 리

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하였다. 음식

점 선택속성 항목은 Heung(2002)의 연구에서 제시된 음식의 맛, 제공되는 음식, 

음식의 양, 친절한 서비스, 빠른 서비스를 포함하였고 Law et al.(2008)연구에

서 음식점의 외관, 위생상태 항목, 분위기, 위치 및 이동시간, 가격, 영업시간, 아

이들을 위한 시설을 도출하였으며 여행지에서 음식점 방문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반영하여 지역(토속)음식 존재 유무와 주차하기 용이함 항목을 추가하였다. 음식

점을 방문하는 동기 항목은 Park, Reisnger & Kang(2007)를 바탕으로 특별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호기심 만족을 위해, 고유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일상생활

로부터의 휴식, 일상생활의 변화 등의 요인을 도출하였고 Pearce & Lee(2005)

의 연구에서 즐기기 위해서, 여행지의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등의 문

항을 도출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 통계 분석 방법

SPSS 18.0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여행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행지 이전 방문 경험의 유무와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

문 계획 여부에 따라 총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동반인 규모와 경비, 여행 중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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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정보원천, 여행 중 음식점 선택속성, 여행 중 음식점 방문동기에 대한 차이를 

ANOVA와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IV. 분석결과

1. 여행지 이전 방문 경험과 음식점 방문 계획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여행 특성 차이

첫 방문객과 재방문객의 관광지에서의 행동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Gitelson 

& Crompton, 1983; Fakeye & Crompton, 1991; Oppermann, 1997; 

Petrick, 2004)와 관광 이전에 사전 계획 및 계획에 따라 관광 소비행동차이를 

비교분석한 선행연구(김윤희․이광호․황영현, 2007; Hyde, 2008; 정호균 외, 

2012)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 유무와 출발 전 여행

지에서의 음식점 방문 계획의 유무 바탕으로 조사대상자들을 총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을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있고 출발 전 여행지에서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집단 1),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있으나 음식점 방

문계획을 미리 하지 않은 집단(집단 2),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없으나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집단 3),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도 없고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집단(집단 4)으로 구분

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여행 중 방문한 관광지 횟수는 2회가 42.8%로 가장 높았고, 여

행기간에 있어 전체 응답자의 여행기간은 2박 3일이 3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여행 계획 시기는 여행 출발 3-8주 전이 30.1%로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여행 중 식사 횟수에 있어 전체 응답자의 식사 횟수는 3-4회가 

30.7%로 가장 높았다. 출발 전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이 음식점을 계획 방문

한 횟수는 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계획

한 관광객 중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 유무에 따른 음식점 계획 방문 빈도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X2=7.82, p=.05). 이는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관광객 집단 중에서도 관광지 이전 

경험이 있는 집단의 계획 방문 횟수는 2회 이하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이전 경험이 

없는 집단은 3회 이상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발 전 음식점 방문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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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계획하더라도 관광지 이전 경험이 없는 관광객일수록 계획 방문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표 2>).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n=339)

집단 11)

(n=47)

집단 22)

(n=137)

집단 33)

(n=37)

집단 44)

(n=118) Sig.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161 47.5 22 46.8 64 46.7 20 54.1 55 46.6 =0.72

p=.869여성 178 52.5 25 53.2 73 53.3 17 45.9 63 53.4

연령

20세 이상-30세 미만 82 24.2 8 17.0 29 21.2 10 27.0 35 29.7

=11.33

p=.501

30세 이상-40세 미만 76 22.4 13 27.7 32 23.4 11 29.7 20 16.9

40세 이상-50세 미만 83 24.5 15 31.9 32 23.4 7 18.9 29 24.6

50세 이상-60세 미만 63 18.6 5 10.6 31 22.6 6 16.2 21 17.8

60세 이상 35 10.3 6 12.8 13 9.5 3 8.1 13 11.0

학력

고졸이하 81 23.9 10 21.3 34 24.8 5 13.5 32 27.1

=17.20

p=.307

대학 재학중 34 10.1 7 14.9 16 11.6 4 10.8 7 5.9

전문대학 졸업 52 15.3 7 14.9 19 13.9 5 13.5 21 17.8

4년제 대학 졸업 137 40.4 14 29.8 53 38.7 19 51.4 51 43.2

대학원 졸업 35 10.3 9 19.1 15 10.9 4 10.8 7 5.9

직업

학생 31 9.1 6 12.8 16 11.7 2 5.4 7 5.9

사무/관리직 종사자 93 27.4 16 34.0 29 21.2 11 29.7 37 31.4

=26.49

p=.188

판매/서비스/생산직 

종사자
40 11.8 3 6.4 17 12.4 5 13.5 15 12.7

전문직 종사자 38 11.2 8 17.0 15 10.9 6 16.2 9 7.6

공무원 14 4.1 2 4.3 8 5.8 0 0.0 4 3.4

자영업 32 9.4 1 2.1 15 10.9 2 5.4 14 11.9

주부 79 23.3 9 19.1 34 24.8 7 18.9 29 24.6

기타 12 3.5 2 4.3 3 2.2 4 10.8 3 2.5

평균

월

수입

200만원 미만 71 20.9 9 19.1 30 21.8 4 10.8 28 23.7

=17.56

p=.485

201 - 300만원 75 22.1 11 23.4 31 22.6 6 16.2 27 22.9

301 - 400만원 71 20.9 10 21.3 22 16.1 8 21.6 31 26.3

401 - 500만원 73 21.5 10 21.3 32 23.4 13 35.1 18 15.3

501 - 600만원 27 8.0 6 12.8 11 8.0 3 8.1 7 5.9

601만원 이상 22 6.5 1 2.1 11 8.0 3 8.1 7 5.9

1)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있고, 출발 전 여행지에서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

2)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있으나, 음식점 방문계획을 미리 하지 않은 집단

3)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없으나,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

4)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도 없고,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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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여행 특성

여행 특성

전체

(n=339)

집단 1
1)

(n=47)

집단 2
2)

(n=137)

집단 3
3)

(n=37)

집단 4
4)

(n=118) Sig.

N % N % N % N % N %

여행목적
휴가 277 81.7 35 74.5 98 71.5 36 97.3 108 91.5 =24.77

p=.000
***친구/친지방문 62 18.3 12 25.5 39 28.5 1 2.7 10 8.5

방문한

관광지 수

0회 7 2.1 0 0.0 1 0.7 2 5.4 4 3.4

=20.46

p=.059

1회 92 27.1 8 17.0 36 26.3 7 18.9 41 34.7

2회 145 42.8 19 40.4 64 46.7 13 35.1 49 41.5

3회 62 18.3 12 25.5 25 18.2 10 27.0 15 12.7

4회 이상 33 9.7 8 17.0 11 8.0 5 13.5 9 7.6

여행 기간

당일 21 6.2 1 2.1 13 9.5 0 0.0 7 5.9

=12.64

p=.396

1박 2일 86 25.4 9 19.1 37 27.0 7 18.9 33 28.0

2박 3일 119 35.1 17 36.2 47 34.3 14 37.8 41 34.7

3박 4일 57 16.8 12 25.5 21 15.3 7 18.9 17 14.4

4박 5일 이상 56 16.5 8 17.0 19 13.9 9 24.3 20 16.9

여행 계획 

시기

여행 중에 3 0.9 1 2.1 2 1.5 0 0.0 0 0.0

=29.61

p=.100

출발 당일 7 2.1 1 2.1 2 1.5 0 0.0 4 3.4

출발 1-6일 전 60 17.7 6 12.8 35 25.5 2 5.4 17 14.4

출발 1-2주 전 98 28.9 11 23.4 42 30.7 9 24.3 36 30.5

출발 3-8주 전 102 30.1 14 29.8 38 27.7 13 35.1 37 31.4

출발 2-3개월 전 54 15.9 11 23.4 16 11.7 10 27.0 17 14.4

출발 4-6개월 전 10 2.9 2 4.3 0 0.0 2 5.4 6 5.1

출발 7개월 전 5 1.5 1 2.1 2 1.5 1 2.7 1 0.8

여행 중

식사 횟수

3회 미만 98 28.9 11 23.4 40 29.2 6 16.2 41 34.7

=30.60

p=.081

3-4 회 104 30.7 13 27.7 47 34.3 6 16.2 38 32.2

5-6 회 74 21.8 14 29.8 29 21.2 11 29.7 20 16.9

7-8 회 35 10.3 5 10.6 12 8.8 8 21.6 10 8.5

9-10 회 8 2.4 3 6.4 2 1.5 2 5.4 1 0.8

11-12 회 9 2.7 1 2.1 4 2.9 1 2.7 3 2.5

13-14 회 1 0.3 0 0.0 1 0.7 0 0.0 0 0.0

15 회 이상 10 2.9 0 0.0 2 1.5 3 8.1 5 4.2

방문 계획한 

음식점 수5)

1곳 13 3.8 7 14.9 0 0.0 6 16.2 0 0.0

=7.82

p=.05
*

2곳 30 8.8 22 46.8 0 0.0 8 21.6 0 0.0

3곳 25 7.4 13 27.7 0 0.0 12 32.4 0 0.0

4곳 이상 16 4.8 5 10.7 0 0.0 11 29.7 0 0.0

1)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있고, 출발 전 여행지에서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

2)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있으나, 음식점 방문계획을 미리 하지 않은 집단

3)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없으나,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

4)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도 없고,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집단

5) 집단 2와 집단 4는 여행 전 방문을 계획하지 않은 집단으로 해당 데이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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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지 이전 방문 경험과 음식점 방문 계획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동반인 규모와 경비 차이 

관광지에 대한 이전 방문 경험과 관광지에서의 음식점 선택과 소비에 대한 음식

점 방문 계획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동반인 규모와 경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동반

인 규모와 18세 미만 동반인 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

만 여행 경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F=4.36, p〈0.01),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이 계획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많은 여행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3>). 이는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일수록 여행기간이 길고 음식점

을 방문하는 횟수가 많아 여행경비와 외식경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집단 간 동반인 규모와 경비 차이

전체 집단 1
1)

집단 2
2)

집단 3
3)

집단 4
4)

F value Sig.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동반자 수 (명) 3.63±2.26 3.53±2.430 3.53±2.118 3.97±2.52 3.69±2.27 0.42 0.738

18세 미만 

동반자 수 (명)
0.88±1.19 0.87±1.076 0.09±1.16 0.76±1.01 0.91±1.32 0.16 0.922

여행 경비 (만원) 79.21±93.11 93.11±82.48
ab

60.47±55.55
b
116.11±105.04

a
83.86±120.21

ab
4.36 0.005

**

외식 경비 (만원) 27.68±30.61 31.83±22.55 23.83±20.76 38.54±37.26 27.08±38.94 2.62 0.051

1)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있고, 출발 전 여행지에서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

2)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있으나, 음식점 방문계획을 미리 하지 않은 집단

3)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없으나,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

4)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도 없고,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집단

a, b서로 다른 문자는 Duncan검정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a>b).

* p < .05, ** p<.01, *** p<.001

3. 여행지 이전 방문 경험과 음식점 방문 계획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여행 

중 음식점 정보원천 차이

전체 응답자들은 ‘친구/친지(4.46)’를 통해 여행 중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으며, ‘현지주민(4.14)’, ‘이전 방문 경험(4.06)’, ‘간

판’(3.89), ‘관광 안내 책자(3.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 집단 간 여행 중 탐

색하는 음식점 정보원천 이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전 방문 경험(F=9.534, p

〈0.001), 친구/친지(F=5.106, p〈0.01), 간판(F=4.248, p〈0.01)에서 유

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1, 2, 3이 ‘이전 방문 경험’과 ‘친구/친

지’를 많이 이용하는 반면 집단 4는 유의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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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판’은 집단 4에서 주요한 정보원천으로 사용하는 반면, 집단 1과 3은 ‘간

판’을 통한 정보 획득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이전 방문 경험이 있

는 집단은 여행 중 ‘친구/친지’와 ‘이전 방문 경험’을 주요한 정보원천으로 사용하

며, 반면에 음식점 방문 계획이 없는 집단일수록 ‘간판’을 주요한 정보 원천으로 사

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표 4>).

<표 4> 집단 간 여행 중 음식점 정보원천 이용도 차이

정보원천
전체 집단 1

1)
집단 2

2)
집단 3

3)
집단 4

4)
F 

value
Sig.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과거 음식점 

방문 경험
4.06±1.87 4.66±1.79

a
4.39±1.82

a
4.32±1.92

a
3.36±1.76

b
9.53 0.000

***

친구/친지 4.46±1.77 4.96±1.67
a

4.65±1.67
a

4.70±1.73
a

3.97±1.86
b

5.11 0.002
**

현지 주민 4.14±1.74 4.57±1.72 3.91±1.17 4.35±1.88 4.19±1.73 2.03 0.110

TV/라디오 3.17±1.56 3.47±1.59 3.11±1.53 3.49±1.76 3.01±1.49 1.58 0.193

신문/잡지 3.16±1.56 3.51±1.64 3.10±1.47 3.32±1.78 3.04±1.56 1.22 0.303

관광책자 3.77±1.82 4.15±1.88 3.47±1.71 4.03±2.02 3.87±1.82 2.28 0.079

관광지 전단지 3.47±1.76 3.62±1.92 3.31±1.61 3.41±1.92 3.62±1.81 0.80 0.495

간판 3.89±1.75 3.38±1.81
b

3.91±1.67
ab

3.35±1.767
b

4.25±1.73
a

4.25 0.006
**

네비게이션 2.55±1.41 2.34±1.34 2.50±1.27 2.54±1.66 2.70±1.50 0.86 0.461

핸드폰 연결 

인터넷 서비스
2.18±1.18 1.96±0.83 2.24±1.18 2.30±1.65 2.16±1.12 0.81 0.487

1)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있고, 출발 전 여행지에서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

2)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있으나, 음식점 방문계획을 미리 하지 않은 집단

3)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없으나,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

4)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도 없고,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집단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

a, b서로 다른 문자는 Duncan검정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a>b).

** p<.01, *** p<.001

4. 여행지 이전 방문 경험과 음식점 방문 계획 여부에 따른 여행 중 

음식점 선택 속성 중요도 차이 

전체 응답자들은 ‘음식점의 위생/청결상태’(4.43)를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꼽았

으며, ‘음식의 맛’(4.37), ‘친절한 서비스’(4.17), ‘제공되는 음식(메뉴)’(4.12), 

‘가격’(3.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 집단 모두 여행 중 음식점 선택시 중요시

하는 속성이 유사하였지만 ‘주차하기 용이함’(F=2.714, 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4와 2는 집단 3과 1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 용이함을 중

요시하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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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집단 간 여행 중 음식점 선택속성 중요도 차이

음식점 

선택 속성

전체 집단 1
1)

집단 2
2)

집단 3
3)

집단 4
4)

F 

value
Sig.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음식의 맛 4.37±0.66 4.36±0.74 4.37±0.69 4.54±0.56 4.32±0.64 1.02 0.384

제공되는 음식(메뉴) 4.12±0.63 4.06±0.79 4.12±0.61 4.24±0.44 4.10±0.65 0.62 0.601

음식의 양 3.56±0.81 3.49±0.75 3.58±0.86 3.54±0.80 3.58±0.78 0.16 0.923

지역(토속) 음식 존재 유무 3.81±0.82 3.98±0.87 3.68±0.78 3.76±0.83 3.91±0.82 2.49 0.060

빠른 서비스 3.52±0.74 3.34±0.84 3.50±0.72 3.46±0.69 3.63±0.74 1.85 0.138

친절한 서비스 4.17±0.63 4.19±0.74 4.14±0.61 4.30±0.62 4.15±0.61 0.67 0.574

음식점의 외관 3.51±0.83 3.36±0.97 3.47±0.83 3.59±0.64 3.59±0.82 1.11 0.346

음식점의 분위기 3.81±0.68 3.83±0.70 3.76±0.68 3.97±0.55 3.81±0.70 0.98 0.402

음식점의 영업시간 3.18±0.87 3.17±0.84 3.20±0.86 2.95±0.97 3.22±0.85 1.02 0.382

음식점의 평판 3.91±0.74 4.04±0.81 3.80±0.74 3.78±0.75 4.01±0.71 2.52 0.058

아이들을 위한 시설 2.93±1.02 2.98±1.01 2.97±1.01 3.03±1.01 2.82±1.04 0.66 0.580

음식점의 위생/청결 상태 4.43±0.69 4.49±0.67 4.44±0.65 4.43±0.56 4.39±0.76 0.26 0.857

음식점의 위치 3.61±0.78 3.47±0.86 3.62±0.74 3.49±0.80 3.69±0.78 1.31 0.270

이동시간 3.54±0.78 3.40±0.85 3.57±0.75 3.54±0.80 3.57±0.79 0.58 0.626

주차하기 용이함 3.77±0.85 3.64±0.90ab 3.82±0.85a 3.46±0.87b 3.86±0.79a 2.71 0.045***

가격 3.98±0.72 3.94±0.85 3.95±0.66 3.92±0.76 4.05±0.74 0.61 0.612

1)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있고, 출발 전 여행지에서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

2)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있으나, 음식점 방문계획을 미리 하지 않은 집단

3)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없으나,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

4)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도 없고,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집단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

a, b서로 다른 문자는 Duncan검정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a>b).

*** p<.001

5. 여행지 이전 방문 경험과 음식점 방문 계획 여부에 따른 음식점 방문 

동기 차이

전체응답자들은 ‘특별한 음식을 즐기기 위하여’(3.87)를 여행 중 음식점을 방문

하는 주요 동기로 선택하였으며, ‘외식장소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3.56), ‘여

행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3.50), ‘관광 체험을 위하여’(3.49), ‘주위사람들의 

추천에 의하여’(3.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여행 중 음식점 방문 동기 

동기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주변인의 추천(F=3.269, p〈0.05)

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 1과 집단 3이 집단 4에 비해 주변인의 추천

에 의한 음식점 방문 동기가 높다는 점이 나타났으나, 이에 반해 집단 4는 ‘주변인

의 추천’에 의한 음식점 방문 동기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6>). 이는 관

광지에서의 음식 소비 동기요인을 분석한 연구 내용 중 관광객들이 관광지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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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동기로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체험하고 다른 환

경과 문화로 부터 형성된 특별한 음식과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동기 요인이(Kim 

et al., 2009; Mak et al., 2011) 관광지 음식점 선택에서도 중요하게 작용된

다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6> 집단 간 여행 중 음식점 방문 동기 차이

음식점 방문 동기
전체 집단 11) 집단 22) 집단 33) 집단 44) F 

value
Sig.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광고에 의한 호기심 

때문에
3.00±0.84 3.15±0.83 3.04±0.84 2.86±0.82 2.92±0.84 1.27 0.285

특별한 음식을 즐기기 

위하여
3.87±0.73 4.04±0.66 3.82±0.70 3.89±0.66 3.85±0.80 1.17 0.322

외식장소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하여
3.56±0.81 3.60±0.77 3.56±0.73 3.78±0.85 3.47±0.90 1.40 0.242

관광 체험을 위하여 3.49±0.87 3.51±0.86 3.49±0.83 3.49±0.96 3.47±0.89 0.02 0.996

여행 중 휴식을 위하여 3.50±0.84 3.66±0.82 3.54±0.74 3.59±1.01 3.37±0.89 1.75 0.157

음식조리시간 절약 

위하여
3.08±0.95 2.85±0.96 3.13±0.96 3.08±0.98 3.12±0.94 1.10 0.350

직접 요리보다 저렴해서 2.68±0.93 2.45±0.86 2.78±0.96 2.68±0.94 2.64±0.92 1.58 0.195

주위사람들의 추천에 

의하여
3.32±0.88 3.57±0.72

a
3.31±0.90

ab
3.51±0.90

a
3.16±0.88

b
3.27 0.021

***

1)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있고, 출발 전 여행지에서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

2)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있으나, 음식점 방문계획을 미리 하지 않은 집단

3)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이 없으나,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계획한 집단

4) 여행지 방문 이전 경험도 없고, 출발 전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방문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집단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

a, b 서로 다른 문자는 Duncan검정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a>b).

*** p<.001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여행을 다녀온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지 이전 방문경험과 

음식점 선택에 대한 출발 전 계획 여부가 여행 중 음식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로는 첫째, 관광지 이전 방문경험 여부와 출발 전 관

광지 음식점 선택에 대한 계획 여부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관광지 이전 

경험이 있는 관광객들은 음식점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여행지에서의 음식점 선택에 대한 계획 역시 다른 관광 상품 

계획과 유사하게 여행지 이전 방문경험이 있는 여행객들은 이미 축적된 목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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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비계획에 의한 행동

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김윤희 외, 2007; Stewar & Vogt, 1999, 

March & Woodside, 2005).

둘째, 여행 관련 특성과 경비는 관광지 이전 방문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출발 

전 음식점 선택에 대한 계획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

식점 선택에 대해 미리 계획한 집단일수록 여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방문한 

관광지 수, 여행 중 식사 횟수, 여행 경비, 외식 경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전 방문 경험이 있는 집단은 선계획이 있는 집단에 비해 방문한 관

광지 수, 여행 경비, 외식 경비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관

광지에 대한 이전 경험이 있는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은 관광객들보다 과거의 경험

으로부터 합리적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적고, 사회적 기회에 대한 의식

이 높으며, 휴식을 취하고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한 

Opermann(1997)의 연구 결과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전체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정보원천은 ‘친구/친지’로 나타났으며, 서비

스 속성이 높은 제품일수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적정보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황영현․김성진, 2006). 집단 간의 차이에서는, 출발 전 음식점 선택

에 대한 계획이 있는 집단의 경우 대체적으로 ‘친구/친지’, ‘이전 방문 경험’, ‘현지 

주민’, ‘관광 안내 책자’를 여행 중 이용하는 주요한 음식점 정보 원천으로 선택하

였다. 반면 여행 출발 전 방문할 음식점을 계획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간판’을 더 

많이 활용하여(특히 이전 경험도 없고 선계획도 없는 집단) 사전 정보가 없는 관

광객에게 간판은 음식점을 선택하는 주요 정보 원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관광객

들은 간판과 같은 시각적 요인을 통해 점포 분위기를 판단하고(Grewal, Baker, 

Levy, & Voss, 2003), 점포 분위기는 잠재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Kotler, Bowen, & Makens, 2003) 음식점 간판은 소비자

가 음식점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

계획적 행동의 즉각적이고 임의적이며 상황적 특성은 정보원천으로서의 간판의 특

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간판은 시각적인 자극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계획 

집단이 간판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를 지지해 준다고 보여진다(Zhiang, Tsang, 

Zhou, Li, & Nicholls, 2006). 정호균 외(2012)의 연구 결과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구매 상황에서의 정보 노출은 즉각적인 구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여행 출발 전 방문할 음식점을 계획한 집단의 경우에는 친구/친지, 이전 

방문 경험을 통하여 음식점 정보를 수집하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기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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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왔다. 관광산업과 같이 서비스 속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 소

비자들은 높은 지각된 위험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상업적인 광고보

다는 친구나 가족, 이웃 등 인적정보원으로부터 얻는 정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관광객들이 인적정보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Mitchell, 

Davies, Moutinho, & Vassos, 1999). Dipietro, Wang, Rompf, & 

Severt(2007)는 목적지 도착 후에 획득되는 정보탐색이 음식과 음식점 선택에 

제일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정보 원천으로는 친구/친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

다고 보고하였으며, 서선희(2012)는 여행 기간 중에는 친구/친지보다는 간판과 

관광 책자가 음식점 선택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원천임을 밝혔다. 

넷째, 조사대상자 모두 특별한 음식을 즐기기 위하여, 외식장소의 분위기를 즐

기기 위하여, 여행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여행 중 음식점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주변사람들의 추천에 의한 방문동기에서 집단 간 유의적 차이가 나

타났는데 이는 여행 중 정보원천 차이에서 네 집단 비교결과와 유사하다. 이전 방

문경험이 없고 음식점 사전계획이 없는 집단 4는 친구/친지를 정보원천으로 활용

하고 추천에 의해 음식점을 방문하는 동기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는 친구/친지를 통해 음식점 정보를 얻은 관광객은 이를 바탕으로 음식

점 방문 동기를 형성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지 음식점 운영자는 관광객의 만족으로 인한 재방

문 의도와 긍정적 구전의도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당일 여행과 같은 비계획 여행

객의 증가에 따라서 음식점에 대한 긍정적인 첫 인상 형성을 위한 간판, 음식 모형 

제작을 통해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관광객 구매 의도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 관광객들 뿐 아니라 외래 관광객들을 위한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로 태국, 싱가포르와 같이 음식을 주요 관광 상품으로 홍보하고 개발하는 국가의 

경우 외래 관광객들을 위해 사진이 삽입된 메뉴판을 개발하며, 일본의 경우는 음

식점 앞에 음식 모형 혹은 사진을 크게 비치한 인테리어를 눈에 띄게 볼 수 있다. 

그 밖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 모양으로 간판을 디자인하거나 음식점 위생 상

태를 알려주는 음식점 위생 등급을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관광객을 관광지 

이전 방문 경험과 음식점 선택에 대한 사전 계획 여부를 기준으로 세분시장을 설

정하고, 각 세분시장 별 효율적으로 음식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원천의 이

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여행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는 국내인 또는 한국 여행을 하는 외국 관광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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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를 살펴본다면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이전 관광지 경험과 사전 방문 계획의 유무를 바탕으로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사전 방문하는 계획의 질적인 정도 또는 사전 방문 계획시 사용한 

정보탐색 원천의 종류와 질적 수준, 신뢰성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한다면 좀 더 구

체적이고 세부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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